
[매경시평] 영어보다 창의성 교육이 먼저  

 

외국 기관이나 글로벌 기업이 국내 인재에 대해 내리는 평

가는 매우 낮다. 국내 유수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도 

낮은 평가를 받기는 매한가지다. 이는 언어 장벽이라는 한

계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외국 기관이나 글로벌 기업이 

인재의 역량을 지식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자율성과 창의성

을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. 주입식 교육에 치우친 교

육환경에서 자란 우리나라 인재들은 낮은 평가를 받을 수

밖에 없다. 한계를 깨야 한다.  

 

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가 발전한 원동력은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이었다. 높은 

교육열과 경쟁으로 인재를 길러냈기에 이만큼이나 선진국들을 따라올 수 있었다. 

그러나 뒤를 따라가는 처지에서는 기존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도록 하는 현행 주

입식 교육이 필요했지만, 글로벌 경쟁에서 선진국을 앞질러 나가기 위해서는 자

발적으로 길을 만들어가는 창의성이 요구된다. 이러한 자질은 타율에 의한 주입

식 교육으로는 길러줄 수 없다. 학생들의 자율성을 키워야 한다.  

 

학생들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. 올해 전국 30 여

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유전공학부가 그 주역이다. 서울대도 올해부터 자

유전공학부 신입생 157 명을 선발했다. 이들은 대학에 입학한 후 스스로 공부하

고 경험한 바를 근거로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. 주제탐구세미나와 같은

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이에 대해 토론을 벌인

다. 기존 교과서 위주인 주입식 교육과 달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성을 

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국내 대학 교육이 자율성 없는 주입식 교육

에 머무르고 있으며, 그 결과 창의성 없는 인재가 양산된다는 지적이 한두 해 묵

은 이야기가 아니기에 자유전공학부의 등장은 참 반가운 소식이다. 일부지만 자

율성을 바탕으로 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.  

 



 

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. 서울대 자체 조사에 따르면 자유전공학부 신입생 

중 59.6%가 각 전공학과 학문 내용과 전망을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꼽았다. 학

교 측에서는 한다고 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정보가 부족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다

느낀다. 이들은 자유전공학부에 입학했기에 자유로운 선택 기회를 얻었으나, 전

공을 결정하고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 미래가 유동적인 데서 오는 불안감을 동시

에 느낀다.  

 

사실 대학 입학 이후로 전공 선택 시점을 미루는 형태인 자유전공학부는 미봉책

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. 보다 일찍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전공을 정하고 이를 준

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.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전공이나 진로에

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 가능한 대안을

모색할 수 있고, 여러 대안이 있어야 자율적 선택이 가능해진다.  

 

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향후 자신들이 어떤 것에 대해 공부하

게 될지 그 정체를 알고 전공을 선택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. 다양한 전공과 진

로에 대한 지식을 보유한 진로지도 전문가가 각급 학교를 돌며 학생들을 대상으

로 전공을 소개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. 이를 통해 인생의 비교적 전반부에 

등장하면서도 그 비중이 매우 큰 전공 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게 

해야 한다.  

 

많은 사람들이 영어ㆍ수학 선행학습에 열을 올린다.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야 할 

일은 조기에 학생들의 자율성을 개발하는 것이다. 초ㆍ중등 교육에서부터 학생들

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거나

토론 수업과 진로탐구 수업을 활성화해야 한다.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해야 한

다.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다. 100 년 후 한국을 위해 대학을 비롯한 교육 전 

영역에서 자율성을 길러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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